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10.22.(목) 

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
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□ ‘26.10.22.,연합뉴스「“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…가격 인하효과 

제한적”」 기사에서

 ㅇ “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 돼”라고 
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☐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

따르면,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, 수입과일, 사료 원료 및 일부 
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(+)의 관계를 보였습니다.

 ㅇ 다만,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, 재고, 가공단계, 유통마진, 시장
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.

 ㅇ 그러나, “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
경우에도,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
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
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”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금년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
제도개선방안*을 마련하고,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  *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보세구역 반출, 시장공급 등 관리 강화, 반출
의무·신속 유통의무 위반 시 추천취소, 전담기구 지정 등

 ㅇ 앞으로도 농․축산물 할당관세의 전담체계 마련,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
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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